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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 누구 등이라고 한다든가 누구 et al.를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이라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

열은 먼저 한글문헌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예: 강동단, 김천란, 천일야 (1970).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요인분석적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 20-25.

   김천란 (1975). 한국인의 언어생활, 서울, 불광사.

   Miller, G. A. (1950).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Osgood, C. E. (1983). Psycholinguistics.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pp. 244-416). New York: 

McGraw-Hill.

   Werner, H., & Chandler, K. A. (1950). Experiences on sensory-tonic fiel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2, 

346-350.

11. 원고를 준비할 때 지켜야 할 기타사항은 지침을 참조하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국심리학회지가 발

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 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량의 별쇄본을 제공받는다. 별쇄본은 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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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김 영 경†                  김 혜 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이 저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억, 주의, 실행기능 향상

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활동, 훈련으로 구성된 총 10회기의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 40명(M=72.58세, SD=6.64)과 통제집단 24명(M=74.29세, 

SD=4.87)에게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인지기능, 주관적 기억, 정서상태에 대

한 평가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프로그램 참여 이후

에 언어기억, 시공간기억, 처리속도, 실행기능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 효과는 1개월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집단에 비해 기억책략 사용이 증가했으며 우

울, 불안은 감소하고 생활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참여자를 연소, 중고령, 고령노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실행기능

은 고령노인까지 모든 연령의 노인에게 프로그램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본 프로그램이 노년기 인지기능의 향상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요어 : 인지노화, 뇌 가소성, 인지기능 향상, 노인, 교육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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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변화를 경험

하게 된다. 노화에 수반되는 인지적 변화에는

쇠퇴도 있고 기능의 유지 또는 향상도 있다. 

Horn과 Cattell은 지능의 두 요인으로 결정지능

과 유동지능을 제안했는데, 사회문화적 환경

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획득한 지능인

결정지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축적되어 향

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천적 영향에 독립

적인 지능을 일컫는 유동지능은 노화와 함께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지능뿐만 아니라

인지속도와 기억 또한 노화와 함께 쇠퇴한다. 

Salthouse(1982)에 의하면 인지속도와 기억은 일

반적으로 성인기 초기 동안 계속적인 선형적

감소를 보여 40세에 약 20% 떨어지고 80세에

는 40-60%까지 떨어진다. 처리속도가 노년기

지적 능력 감퇴의 원인이라는 처리속도 이론

은 좀 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나, 여러 연구

에서 처리속도가 다른 인지기능 척도들에서의

연령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ng, H., Wen, J., Wang, D., & Gao, Y., 2012; 

Zimprich, 2002).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또 하

나의 인지적 변화는 관련정보를 비관련 정보

와 변별하는 능력이다. 노인은 표적 주변에

비표적 사물이 있는 찾기 과제에서 저조한 수

행을 보였고(Allen, Madden, Groth, & Crozier, 

1992), 이는 노년기에 관련정보를 위해 비관련

정보를 억제하는 전두엽 기능인 억제통제의

감퇴 때문으로 본다(Christ, White, Mandernach, 

& Keys, 2001; Hartman & Hasher, 1991).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지

만 인지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와 정도에는 개

인차가 있다. 종단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에 개

인 간 인지능력은 아주 다양하고, 인지변화는

개인 간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서도 차이를 보

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속도와 기억

의 개인차는 증가하지만(Lindenberger & Baltes, 

1997), 결정지능에서는 이러한 연령과의 연합

이 발견되지 않았다(Christensen, 2001). 인지변

화의 정도도 개인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

는가 하면, 극적인 저하가 나타나기도 했다

(Morse, 1998). 한편, 개인 내 차이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2년 여 동안 문장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기억검사를 격주로 실시한 결과, 일

관적이지 않고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고 기

억, 반응시간, 지각운동 과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개인 내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신경생

물학적 기능손상은 일시적인 개인 내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stey, 1999; Li & 

Lindenberger, 1999).

이처럼 개인 간 및 개인 내 차이를 보이는

인지변화를 예언해 주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신체적 건강을 들 수 있는데, 정상

적인 인지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손상된 건

강과 인지적 수행의 감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man, 

Blomberg, & Almkvist, 2007). 또 다른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교육수준이 높고 지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통상적인 수행감소가

보이지 않거나 수행의 증가를 보이기도 했으

며(Compton, Bachman, Brand, & Aver, 2000), 교

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쇠퇴가 더 빠르게 나타

나기도 했다(Bergman et al., 2007). 유전적 요인

도 하나의 인지변화 예언요인이다. 일란성 쌍

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와의 비교에서 그림재인

의 효과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

었다(Johansson, Whitfield, Pedersen, Hofer, Ahern, 

& McClearn, 1999). 그리고 우울, 불안, 상실과

비탄 같은 정서도 인지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

친다(Biringer, Mykletun, Dahl, Smith, Engedal, 

Nygaard, & Lund, 2005). 그 외에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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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 정신적

자극 부족, 일상생활에서 조직화 부족, 피로, 

시청각 문제, 알코올, 양호하지 못한 영양상태

등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가 진행되어도 인지기능을 유지하며 일

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한 인지기능 변화 양상과 개인차

가 나타나는 원인 등을 이해하고 인지기능 향

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 노인은 청년에 비해 기억전

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Brinharm & Pressley, 

1988; Taconnat, Clarys, Vanneste, Bouazzaoui, & 

Isingrini, 2007), 기억술 지지를 해 주면 부호화

와 인출처리의 비효율성이 보상되어 수행 수

준이 향상된다(Luo & Craik, 2008). 노인의 기억

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기억훈련은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에 기반을 두고 있다. 뇌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과 환경에 의해 변화하

는 것을 말하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뇌세포

의 감소와 뇌 기능 감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노년기에도 다양한 감각 기능을 자극하고 인

지훈련을 함으로써 시냅스가 복구되고 신경경

로가 기능적으로 변화하여 재조직화될 수 있

다. 기억훈련을 통해 정보의 부호화와 인출

을 돕는 다양한 전략 학습은 인지적 가소성

을 더욱 촉진하게 되고(Gross & Rebok, 2011), 

인지적 과제 수행을 최적화 또는 극대화하기

위해 대안적인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인

인지적 예비력(cognitive reserve)을 증가시킨다

(Giogkaraki, Michaelides, & Constantinidou, 2013). 

기억훈련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시

연, 연합, 범주화, 심상, 주의, 이야기 구성, 장

소법, 외적 도구 등이 있다.

최근에 Borella와 동료들(2010)은 65-75세 노

인을 대상으로 단어목록 기억훈련을 5회기로

약 60분씩 실시하였다. 1회기에 사전검사, 마

지막 회기에 사후검사를 실시했으므로 실제적

인 훈련은 세 번의 회기에 불과했으나 훈련

받은 노인이 통제집단 노인보다 수행수준이

높았고, 8개월 후에도 훈련의 이점이 유지되

었으며 유동지능과 처리속도에서 전이효과가

발견되었다. Fairchild와 Scogin(2010)이 병리적인

인지 손상은 없으나 기억문제를 호소하는 55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6회기의 기억향상훈

련을 실시한 결과, 얼굴과 이름 기억하기, 가

정용품 제 자리 두기가 향상되고 기억 내용은

증가하는 반면, 기억 착오는 적어지고 기억전

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회기로 구성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상과 연

합기술을 기반으로 기억전략뿐 아니라 연령증

가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 실수와 일상의 망각

에 대해 논의, 분석, 일상생활에 적용 등의 내

용으로 실시한 결과, 객관적 기억수행이 향상

되었고 개입 6개월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었으

며 일상의 기억실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Postigo, Hernández-Viadel, & Trives, 2010). 노

년기에 자주 호소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기억

문제인 생태학적 과제, 즉 쇼핑목록을 기억하

거나 얼굴과 이름 기억하기 등을 다루었을 때

기억훈련이 더 유용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Cavallini, Pagnin, & Vecchi, 2003), 기억훈련은

노인의 일상의 기억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도

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프로

그램 효과는 연소노인이나 고령노인에게 동일

하게 나타난다. 젊은 성인, 60대, 70대 노인이

기억전략을 학습한 결과, 생태적 과제와 작업

기억 과제에서 모두 수행이 향상되었는데, 

두 노인집단의 수행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Bottiroli, Cavallini, & Vecchi, 2008; Cavallin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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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인지기능향상 프로

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국외

에서는 다양하나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노인의 이용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에서도 기본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초의 국내 연구로 추정되는 김정화(2000)의

연구는 기억학습과 전략훈련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 51명에게 2주 동안 주 2회, 

1회에 2시간씩 총 4회 8시간 프로그램을 실행

한 결과, 기억자기효능, 메타기억이 증가하였

고 기억수행으로는 단어 회상 및 재인과제와

얼굴재인과제에서 점수 향상이 나타났다. 그

러나 효과적인 기억훈련 집단으로는 인원이

많고 회기 수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측정 도구

가 단어기억과 얼굴재인 두 가지였다. 그 후

에 고선규와 권정혜(2007)는 기억전략훈련에

기억신념을 높이는 인지적 및 교육적 요소를

추가한 다요인 기억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하였

다. 매회기에 인지 구조화를 포함시켜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정, 기억 효능감 및 기억

통제감 개선 요소를 추가하여 주관적인 일상

생활기억기능, 기억통제감 및 인지활동수준이

향상되고 우울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적 기억검사에서는 얼굴지연재인

검사에서만 향상이 있었으며 추후검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 최근에 한영란, 송미숙 및 임지

영(2010)은 지점토 만들기, 색깔 기억하기, 달

력 만들기 등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지기

능 향상활동과 풍선배구, 탁구공 옮기기, 고리

던지기 등의 신체기능활동, 소집단으로 의사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성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즉각회상, 주의집중), 우울, 삶의 질이 향

상되었으나 인지기능 측정도구가 대략적인 선

별검사로 사용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사용

하였고 추후검사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요 호소문제인 기

억력을 중심으로 처리속도, 시공간능력, 실행

기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세 부분, 즉 교육, 활동, 훈련으로 구성하였는

데, 충분한 교육과 훈련시간 확보를 위해 사

전․사후검사는 회기와 별도로 시행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하기 위해 한 달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고령노인으로 분류하여 사전, 사후, 추

후검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인지기능 향상 프

로그램에서 단지 기억전략만 학습하기보다 메

타인지적 측면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점이 있고

(Verhaeghen, Marcoen, & Grossen, 1992), 훈련 프

로그램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 향상

여부는 노인의 동기나 협조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에 달려 있으므로 인지훈련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노화 및 기억전략에 관해 학습하고 인지

적 자극을 제공하여 훈련할 뿐만 아니라 인지

적 주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전략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과 노년기의 주요 호소 문제

인 인지기능 저하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기능



김영경․김혜리 /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 91 -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객관적인 인지수행, 즉 언어기억, 시공간기억, 

처리속도, 전두엽 기능 등을 측정하는 검사

점수가 향상되는지, 메타기억에 변화가 있는

지,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하고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을 연령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참가자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는데, 실험집

단은 40명(남 18명, 여 22명), 통제집단은 24명

(남 9명, 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가

자를 대상으로 정신상태검사(MMSE)와 우울검

사(GDS)를 실시하여 임상군에 속하거나 뇌졸

중, 치매, 정신장애 병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연령은 72.58(R: 61～

89)세, 통제집단은 74.29(R: 65～81)세였으며 참

가자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에서

연령(t=-1.1), 교육연수(t=1.23), MMSE(t=.16), 

GDS(t=-1.9)는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없었

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실행

본 프로그램은 교육, 활동, 훈련, 세 부분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부 교육에서는 기

억의 구조나 특성, 망각, 기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정상적 및 병리적 인지변화 등 인지

노화와 기억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고, 2부에

서는 1부의 교육내용에 관련된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3부 훈련에서는 기억

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즉 연

상법, 심상법, 범주화, 장소법, 이야기구성 등

을 학습하고 훈련과제를 통해 전략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처리 속도, 작업기억, 단어

및 시공간기억, 다양한 감각기억, 자전적기억, 

실행기능 등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

다. 과제는 유승호 등(2011)의 기존 자료에 연

구자가 이름 기억하기, 숫자 거꾸로 외우기, 

추상도형 기억하기, 그림 범주화, 장소법, 자

전적 기억 회상, 의미 부호화 등을 추가한 후, 

회기별로 분류하여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사

용하였다. 과제 유형은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

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소

집단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학습하며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활동은

학습 내용의 습득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참

여자 각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경험하는 어려

움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면

서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실험집단

(n=40)

통제집단

(n=24)

M SD M SD

남/여 18/22 9/15

연령 72.58 6.64 74.29 4.87

교육연수 13.63 3.04 12.63 3.35

MMSE-KC 26.95 1.97 26.88 1.45

우울 7.6 5.97 10.58 6.29

표 1. 참가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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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회기 교육 활동 인지훈련

1
• 오리엔테이션

• 이완법, 명상

• 집단규준

• 자기소개

• 건망증 극복하기

• 외적 도구 사용하기

• 동일한 시각 자극 찾기

2
• 노화와 인지기능의

   변화

• 집단 구성원

   이름 기억하기

• 다른 그림 찾기

• 사람/식물이름 기억하기

• 제시된 글자로 단어 만들기

3 • 기억의 구조 및 유형 • 일상생활 기억전략
• 숫자/단어 수순 및 역순 기억하기

• 구체적 사물그림/추상도형 기억하기

4 • 기억의 특성 • 왜곡된 기억

• 의미 부호화의 효과

• 단어/그림 제시하여 심상 떠올리기

• 단어 제시하여 연상하기

5

• 망각

• 기억 영향요인 및

   기억감퇴 원인

• 나의 망각 경험

   및 기억전략

• 그림 보고 심상 떠올리기

• 그림/단어로 연상하기

6
• 미래계획기억

• 자서전적 기억
• 나의 연대기표

• 단어/그림 범주화

• 규칙대로 부호 바꾸기

• 자서전적 기억 회상하기

7 • 병리적 인지기능 변화
• 나의 투병 경험과

   건강 관리법

• 단어 제시하여 속담 만들기

• 이야기구성

• 장소법

8 • 스트레스
• 나의 스트레스 사건

   및 대처법

• 이야기 속 단어 회상 및 재인

• 이야기 이해

• 글자/자음모음 제시하여 단어만들기

9 • 성공적 노화
• 나의 성공적 노화

   기준

• 시/청/미/후/촉각 기억 회상하기

• 미완성 단어를 완성시킬 글자 찾기

• 정서 변별하기

10 • 주요 내용 총 정리
• 프로그램 참가

   소감 및 계획

• 오감기억 회상, 범주화, 단어 만들기

• 나열된 단어의 규칙 찾기

• 두 단어 제시하여 공통점 찾기

• 지시대로 숫자 넣기

사후검사

추후검사

표 2. 프로그램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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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인지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정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매회기에 근육긴장이완법과 명상을

실시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하도록 독

려하였다. 이는 기억에 미칠 부적 영향을 감

소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생활 전반에서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총 10회

기로 구성하고 각 회기 소요시간은 2시간이었

으며, 기억전략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는 회기와 별개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시 인구통계학적정보를 질문하고 기록하는 과

정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기억 문제에 관

해 질문하여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참가자 간 라포 형성되도록 유의하였다. 프로

그램 종결 직후에 사후검사를, 사후검사 1개

월 후에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참가자

에게 검사결과를 알려 주었으며 일상에서의

건강 및 정서관리, 기억책략 사용을 독려하였

다.

측정도구

객관적 인지기능검사

한국판 CERAD 신경심리 평가(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Battery: CERAD-K).

Morris 등(1989)이 치매 진단평가를 위해 개

발한 신경심리 평가도구로 기억, 언어, 구성능

력 등을 측정하며 국내에서는 김기웅 등(2003)

이 번안하여 표준화하였다. 치매 및 경도 인

지기능 손상의 진단과 선별, 노화에 따른 인

지기능저하에 관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아래에 하위검사들을 기술하였다.

언어 유창성 검사(verbal fluency test: animal 

category).  통제단어연상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를 우리나라 실

정에 맞도록 변형한 것 중 범주 유창성 검사

로 1분 동안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며, 채점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반응한 범주 단어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인지적 융통성, 전두엽 기능, 의

미기억, 언어능력을 측정한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 in Korean 

version of CERAD: MMSE-KC).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시공간

구성능력, 언어능력, 이해 및 판단 능력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간략하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

자 선별용 검사로 사용하였다.

단어목록 기억 검사(Word list memory).  

10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 목록을 2초 간격

으로 제시하여 회상하도록 하는데, 3회 반복

시행한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 일화

기억을 측정한다.

구성행동 검사(Construction praxis).  시공

간 능력 및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원, 

마름모, 겹쳐진 사각형, 정육면체 등 4개의 기

하학적 도형을 그대로 모사하도록 한다. 선의

닫힘 정도, 변의 길이, 방향, 내부선, 선의 각

도 등의 기준에 따라 채점하며 총 11점이다.

단어목록 회상 검사 (Word list delayed 

recall).  단어목록 기억 검사에서 제시되었던

10개의 항목을 회상하도록 하여 지연 회상 능

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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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목록 재인 검사(Word list recognition).  

단어목록 기억 과제에 제시되었던 10개 항목

을 방해자극 10개 단어와 함께 제시하여 목표

자극을 정확하게 인식해 내는 정도를 평가하

는 것으로 재인 기억, 일화기억을 측정한다.

구성회상 검사(Construction recall).  구성행

동 과제에서 그렸던 도형들을 지연 회상하여

그려 보도록 하여 시각적 기억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시공간 지연 회상과 일화기억을 측정

한다.

선추적 검사(Trail Making Test: TMT).  A

와 B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유형은 1에서 25까지 쓰인 원을 순서대로 선

을 그어 연결하는 것으로 주의력, 시각적 탐

색, 정신 유동성 속도, 운동기능을 평가한다. 

B 유형은 1에서 13까지의 숫자와 ‘가’에서

‘타’까지 글자를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연결하

는 것이고, A형의 평가기능에 주의력의 분할

및 조절 능력,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는 전두

엽 기능이 요구된다. A와 B 유형의 반응 시간

차이는 억제의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시

간 차이가 적을수록 억제기능 수준이 높다.

주관적 기억검사

다요인 기억 설문지(Multifactorial Memory 

Questionnaire: MMQ).  

Troyer와 Rich(2002)의 검사를 진주희(2011)가

번안한 것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 즉 현재 자

신의 기억력에 대한 만족도, 일상생활에서 겪

는 기억 문제의 빈도, 기억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기억 책략의 사용 빈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는 총 57개이며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기억력에 대한 만족도(MMQ-C: Contentment).  

노인들이 현재의 기억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정적 혹은 부적 정서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점은 3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ɑ는 .652였다.

기억문제의 빈도(MMQ-A: Ability).  일상생

활에서 물건을 둔 장소, 약속, 사람 이름, 전

화 번호, 기념일 등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일

에 얼마나 자주 실수나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

하며, 20개의 문항에 총점은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력 관련 문제가 적다. 본 연구

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ɑ는 .923였다.

기억 책략의 사용(MMQ-S: Strategy).  기억

력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기억

보조 수단이나 기억 책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

하는지를 평가한다. 19문항으로 총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 책략을 많이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ɑ는 .871였다.

정서상태 검사

프로그램 전후의 정서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한국형 노인우울검사, 불안검사, 생활만

족도검사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형 노인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노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등(1983)이 개발

한 척도로 정인과, 곽동일, 조숙행과 이현수

(1998)가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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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로 응답하는 이분척도의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고, 20문항은 우울할 때 긍정적인

답을, 10문항은 우울할 때 부정적인 답을 하

도록 되어 있다.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

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합

하다.

불안검사

Pachana, Byrne, Siddle, Koloski, Harley 및

Arnorld(2007)가 노인의 일반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총점이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불안 경향이 높다. ‘예/아니오’의 이분척도

로 되어 있어 노인들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생활만족도 검사

Neugarten, Havighurs 및 Tobin(1961)이 노인

에게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척도로 최성재

(1986)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3점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분석방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참가자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

로 공변량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집

단 참가자를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고령노인

으로 분류하여 세 집단의 특성을 변량분석으

로 살펴보고, 사전수행의 연령차를 변량분석

으로 알아본 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공변량분석을 실행하여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 분석은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다.

결 과

프로그램 실행 효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

으로 두 집단의 사전수행 차이를 알아본 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공변량분석을 실

행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제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공변

량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

의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를 그림 1과 2에, 

사전과 추후 검사 점수를 그림 3과 4에 비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수행은

주관적 기억평가인 기억만족, F(1. 62)=4.01, 

p<.05, 기억문제, F(1. 62)=8.98, p<.01, 를 제

외하고 모든 척도, 즉 언어유창, F(1. 62)= 

4..01, ns, 단어기억, F(1. 62)=.83, ns, 구성행동, 

F(1. 62)=1.31, ns, 단어회상, F(1. 62)=.09, ns, 

단어재인, F(1. 62)=1.13, ns, 구성회상, F(1. 

62)=2.58, ns, 선추적A, F(1. 62)=.07, ns선추적

간섭, F(1. 62)=.16, ns, 기억책략, F(1. 62)=1.05, 

ns, 생활만족, F(1. 62)=1.25, ns, 우울, F(1. 

62)=3.6, ns, 불안, F(1. 62)=1.61, ns, 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사전검사 수행의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검

사 수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 평가의 모든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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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통제집단
사후

F

(1, 62)

추후

F

(1, 62)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객관적 인지기능검사

  언어유창성
15.6

(4.52)

20.27

(4.94)

22.13

(4.64)

15.13

(5.3)

16.92

(4.46)

18.75

(6.01)
10.36** 7.82**

  단어기억
16.93

(3.63)

20.1

(3.35)

21.75

(4.37)

16.04

(3.97)

17.37

(4.12)

20.17

(3.96)
10.42** 1.3

  구성행동
9.68

(1.53)

10.8

(.41)

10.77

(.70)

10.12

(1.51)

10.08

(1.02)

9.88

(1.42)
19.89*** 14.63***

  단어회상
5.9

(1.92)

7

(1.94)

7.48

(1.77)

5.75

(2.07)

5.83

(1.66)

6.88

(2.01)
8.65** 1.83

  단어재인
8.63

(1.35)

9.57

(.78)

9.27

(1.04)

8.21

(1.77)

8.54

(2.04)

8.96

(1.43)
7.34** .28

  구성회상
7.28

(2.78)

8.93

(2.42)

9.75

(1.93)

6.08

(3.02)

6.79

(2.59)

7.25

(2.89)
8.02** 14.14***

  선추적A형
56.05

(24.25)

42.33

(15.31)

40.05

(13.28)

54.25

(30.3)

49.96

(25.3)

51.04

(25.86)
5.83* 11.74***

  선추적간섭
89.73

(45.14)

64.25

(23.23)

59.55

(25.01)

94.33

(45.74)

97.96

(48.42)

94.5

(53.77)
15.96*** 14.57***

주관적 기억검사

  기억만족
23.73

(7.78)

25.1

(6.55)

23.92

(6.52)

19.88

(6.84)

20.46

(7.16)

21.04

(6.98)
2.89 .04

  기억문제
27.15

(5.05)

26.55

(5.49)

27.78

(5.44)

22.04

(8.62)

23.04

(9.782)

23.17

(8.74)
.5 .14

  기억책략
18.38

(7.72)

19.9

(7.57)

19.75

(8.27)

16.42

(6.8)

15.08

(6.48)

16.71

(7.81)
6.72* 1.03

정서상태 검사

  생활만족
29.53

(8.57)

31.18

(6.48)

32.33

(6.67)

27.08

(8.31)

26.62

(8.66)

26.83

(8.97)
6.48* 9.23**

  우울
7.6

(5.97)

6.9

(4.81)

6.67

(5.02)

10.58

(6.29)

10.92

(6.01)

11.46

(7.02)
5.56* 6.66*

  불안
4.05

(4.99)

2.9

(3.28)

2.78

(3.5)

5.71

(5.18)

6.13

(6.07)

5.46

(6.21)
7.32** 3.31

*p<.05, **p<.01, ***p<.001

표 3. 집단과 검사차수에 따른 인지기능검사 평균, 오차 및 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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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언어유창, 단어기억, 구성행동, 단어회상, 

단어재인, 구성회상, 선추적A, 선추적간섭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수행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에서는 기억만족과 기

억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억책략에서

는 유의한 점수 차가 나타났다. 정서상태 검

사에서는 생활만족, 우울, 불안에서 모두 수행

차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 수행의 영향을 통제한 추

후검사 수행은 객관적 평가에서 언어유창, 구

성행동, 구성회상, 선추적A, 선추적간섭이 그

리고 정서상태 평가에서는 생활만족, 우울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주관적 평가에

서는 수행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효과의 연령차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실험집단 참여자를 세 집단, 즉 연소노인

(M=65.5세), 고령노인(M=73.07세), 고령노인

이상(M=80.25세)으로 나누어 사전수행 차이를

알아본 후,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공변

량분석을 실행하였다. 참가자 특성은 표 4에, 

세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제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 세 집단의 교육연수 (F=.003), 

MMSE(F=1.32), GDS(F=.18)는 유의수준 0.5에

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연령 외에는 동일집단

이라 할 수 있다.

세 연령집단의 사전검사 수행은 선추적간

섭, F(2. 37)=4.32, p<.05, 에서만 차이가 나타

그림 2.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변화

* *
*

*

***

*

그림 1.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변화

그림 4. 통제집단의 사전․추후 검사 점수 변화

*
*

*

*

*

그림 3. 실험집단의 사전․추후 검사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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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언어유창, F(2. 37)=1.21, ns, 단어기억, 

F(2. 37)=3.18, ns, 구성행동, F(2. 37)=1.02, ns, 

단어회상, F(2. 37)=2.05, ns, 단어재인, F(2. 

37)=.62, ns, 구성회상, F(2. 37)=2.85, ns, 선추

적A, F(2, 37)=2.09, ns,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전검사 수행의 영향을 통제한 후 사후검

사 수행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추적간섭에서만 연령

에 의한 수행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언어유창, 단어기억, 구성행동, 단어회상, 단어

재인, 구성회상, 선추적A에서는 연령차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검사 수행의 영향을 통제한 추

후검사 수행은 단어기억, 구성행동, 단어회상, 

단어재인, 구성회상, 선추적A에서는 연령차가

없었으나 언어유창과 선추적간섭에서는 연령

에 따른 수행차이가 나타났다.

연소노인(n=14) 중고령노인(n=14) 고령노인(n=12)

M SD M SD M SD

성별(남/여) 6/8 5/9 7/5

연령 65.5 2.47 73.07 2.06 80.25 3,96

교육연수 13.64 3.88 13.57 1.74 13.67 3.39

MMSE-KC 27.57 1.34 26.86 1.83 26.33 2.61

우울 6.86 6.09 8.21 6.9 7.75 4.99

표 4. 실험집단 참가자 특성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고령노인  사후

F

(2, 37)

추후

F

(2, 37)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M M M M M M M M M

  언어유창성 15.86 20.64 23.36 16.71 20.86 23.64 14 19.17 18.92 .03 3.58*

  단어기억 18.79 21.86 23.36 16.07 19.29 20.79 15.75 19 21 .55 .09

  구성행동 9.79 10.71 10.93 10 10.86 10.79 9.17 10.83 10.58 .47 .52

  단어회상 6.71 7.57 8.14 5.43 6.64 7.14 5.5 6.75 7.08 .02 .45

  단어재인 8.93 9.86 9.64 8.36 9.29 9.29 8.58 9.58 8.83 1.3 1.93

  구성회상 8.64 9.79 10.79 6.5 8.5 9.21 6.58 8.42 9.17 .45 1.95

  선추적A 47.29 35.43 35.57 56.07 42.14 40.79 66.25 50.58 44.42 1.62 .44

  선추적간섭 63.57 45.93 42.21 107.07 64.64 68.07 100 85.17 69.83 14.1*** 4.3*

*p<.05, ***p<.001

표 5. 집단과 검사차수에 따른 인지기능검사 평균, 오차 및 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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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인지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 활동, 

인지훈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노인에게 실

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사전, 사후, 추

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행에 따라 신경심

리평가의 모든 척도에서 수행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 실험집단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

수가 향상되었다. 둘째, 그러한 프로그램 효과

는 단어기억, 단어회상, 단어재인을 제외한 척

도들에서 추후검사에도 나타났다. 셋째, 연령

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분석에서 사후검사에

서는 선추적간섭, 추후검사에서는 언어유창성

과 선추적간섭에서 연령차가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기억검사에서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

서 기억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 생활만족은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은 감소하였으며, 생활

만족과 우울은 추후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기술한 연구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단어기억, 시각기억, 전두엽 기능 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화로 인해 뇌

세포가 감소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지

는 못하나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

지전략을 학습하고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고

인지기능 감퇴를 보상할 수 있다면 노년기 삶

의 질을 높이고 연령이나 질병에 의한 경도인

지장애나 치매의 발생시점을 늦춰 병리적 인

지손상 기간을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인지훈련의 효과는 4

주(Tsai, Yang, Lan, & Chen, 2008), 6개월(Postigo 

et al., 2010), 8개월(Borella et al., 2010)까지 유

지된다는 보고가 있는 한편, Bottiroli와 동료들

은(2008) 기억훈련을 실시한 지 2년 후에 얼굴

및 이름기억하기, 장소 기억하기, 쇼핑목록 기

억하기, 단어나 숫자 기억하기 등의 과제 수

행 결과가 사전검사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후검사에서는

향상되었으나 추후검사에서 사전과 차이가 없

는 척도가 있었으므로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

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일정 시점

이 지난 후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후검사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추후검사

에서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던 척도는 단어

기억 영역이었다. 단어기억 능력은 사후검사

에서 향상됨으로써 단어학습능력을 보여주었

다고 할 수 있는데, 추후검사까지도 단어기억

력을 유지하려면 연상, 범주화, 심상 등의 기

억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별

효과분석에서 전두엽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

에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노인

내 연령에 따른 인지기능 차이는 없고 고령노

인도 학습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두

엽 기능을 측정하는 언어유창성검사와 선추적

간섭에서 고령노인이 연소노인이나 중고령노

인보다 수행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전두엽 기

능이 연령에 민감하여 기능 저하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

해 전두엽기능 지표에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전두엽은 억제, 계획 같은

실행통제과정에 관여하는데, 이런 실행기능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므로 실행기능의 보존은 인지노화에서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프로그램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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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를 보인 인지척도 중 주의력, 시각적

탐색, 정신 유동성 속도룰 측정하는 선추적A 

검사 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

고 유의할 만하다. 최근 Ritchie(2014)의 연구에

서 IQ 점수 하락 속도가 시각테스트의 응답시

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인간의 복잡한 인지기능은 간단

한 감각처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인지훈련에서 주의력,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책략 사용 빈

도가 증가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기억술을 사용하면 기억

손상을 유용하게 보상할 수 있지만, 노인은

학습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Flynn & Storandt, 1990), 효과적인 전략의 선택

에 실패하거나(Brigham & Pressley, 1988) 기억

과제에서 전략적 행동을 조정하는 데 실패하

기 쉬우므로(Backman & Dixon, 1992)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기억술을 숙지하고 있다면

Baltes와 Baltes(1990)가 제창한 선택적 최적화와

보상 가설대로 기억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억전략뿐 아니

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

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이나 불안

은 감소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매회기

에 실시하고 가정에서 일상적인 하루 일과로

실행하도록 권장한 명상(Shapiro, Schwartz, & 

Bonner, 1998; Ma & Teasdale, 2004; Evans, 

Ferrando, Findler, Stowell, Smart, & Haglin, 2008)

이나 근육긴장이완법(Cindy, & Beatrice, 2001)이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

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정서 안

정이 인지수행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리고 매회기 주제에 관해 집단 구성원

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

하는 문제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편성

을 실감하고, 다른 집단원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델링하게 되는 등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

녕감 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집단 프로그램이 기억전략 외에도 집단

훈련의 사회적 측면과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적응적인 전략 사용을 모델링하

여 기억향상에 이바지한다(Rebok, Rasmusson, & 

Brandt, 1997)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참가자에게서 받은 질적

피드백은 ‘나의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게 되었다’, ‘현재 나의 기억력을 확인하고 개

선하는 데 유의할 점을 알게 되었다’, ‘인지능

력은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

게 되었다’, ‘내 상태의 심각함을 느꼈고 좀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지기

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천하게

되었다’, ‘주변의 사물이나 글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등이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기능의 저하를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개선이 가

능하다는 생각이나 개선의 노력은 하지 못했

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개선을 위한 프로그

램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노인의 접근도와 이용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

램의 실행이 점차 확장되어 주변에서 쉽게 접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령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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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감퇴에 대처를 목적으로 인지기능을 유

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메타기억과 기억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인지훈련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

능, 시공간기억, 자전적 기억 등의 인지영역을

포함시키고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건강,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 등에 대해서도 다

루었다. 그리고 매 회기에 근육긴장이완법과

명상을 실시하였고 각 회기 주제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눔으로써 집단상담의 효과를 유도했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이 노년기에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역

할을 하는 도구가 딜 수 있음을 밝혔고 이는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 및 추후 프

로그램 실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통제집단 외에 위약집단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위약집단을 구

성하지 못했다. 위약집단을 구성하고 실험집

단 프로그램의 동일 회기 동안 예컨대, 건강

교육을 실시한다면 정서적 안녕감이 단순히

집단활동의 결과인지 인지향상프로그램의 효

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학력은 약 13년으로 현재 노

인 인구의 평균 학력보다 높은 편이고, 공고

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지원을 한 만큼, 특히

실험집단 참가자는 인지기능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능유지

를 위한 동기가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는 이러한 참

가자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

후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가자들의 학력

에 맞추어 교육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령층에

따라 수행 수준이 다르거나 프로그램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인지기능 영역을 참조하여 효

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을 구성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화시키는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얼굴 이름 기억하기 등의 생태학적 과

제에 더 집중하여 각 과제에 보다 적합한 전

략을 연결, 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넷째, 집단 특성에 관한 것으로, 참가자

가 원하는 날짜, 요일, 시간에 맞추어 세 팀으

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본 프로그램은

일방적 교육이라기보다 집단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집단 크기와

성격에 따라 집단 활동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각 회기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

을 구조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0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집단원 전

원이 토의에 참여한다면 집단에의 참여도가

커지면서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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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Young-Kyoung Kim                    Hei-Rhee Gh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cognitive enhancement program for older adults. The 

program was composed of meta-cognitive education, discussions regarding cognitive themes, and cognitive 

training. Forty older adults (M = 72.58, SD = 6.64) in an experimental group and 24 older adults (M 

= 74.49, SD = 4.87) in a control group were tested using the CERAD-K. Trained older adults 

demonstrated performance benefits in verbal memory, visual memory, processing speed, executive function, 

and utilized more memory strategies. These training benefits were also maintained at a 1-month follow-up. 

Furthermore, life satisfaction improved, and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were reduced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Findings suggest that our training program may either help the maintenance or 

improvement of older adults’ cognitive abilities. 

Key words : cognitive aging, brain plasticity, cognitive enhancement, the elderl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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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구통계변수 빈도(명) 백분율(%)

연 령

(만 나이)

61-65세 6 9.4

66-70세 17 26.6

71-75세 18 28.1

76-80세 16 25

81-85세 6 9.4

86-90세 1 1.6

학 력

초졸 4 6.3

중졸 6 9.4

고졸 24 37.5

대졸(2년제 포함) 25 39.1

대졸 이상 5 7.8

은퇴 전 직업

공무원 14 21.9

교사 21 32.8

군인, 경찰 2 3.1

자영업 8 12.5

직장인 7 10.9

주부 11 17.2

농업 1 1.6

사회활동

봉사활동(복지관 내 봉사 포함) 36 56.3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 4 6.3

단체 내에서 작품 활동 3 4.7

결혼상태

부부 유지 47 73.4

이혼 1 1.6

별거 2 3.1

사별 14 21.9

건강상태

아주 나쁨 1 1.6

조금 나쁨 12 18.8

보통 37 57.8

좋음 13 20.3

아주 좋음 1 1.6

경제상태
아주 나쁨 0 0

조금 나쁨 5 7.8

노인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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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6 87.5

좋음 3 4.7

아주 좋음 0 0

종 교

기독교 17 26.6

불교 18 28.1

천주교 13 20.3

무교 16 25

취미활동

(복수응답)

운동 38 59.4

음악 21 32.8

무용 13 20.3

바둑 4 6.3

컴퓨터 3 4.7

서예 3 4.7

독서 8 12.5

그림 3 4.7

사진 2 3.1

어학, 글쓰기 6 9.4

풍물 3 4.7

여행 4 6.3

요리 1 1.6

수집 1 1.6

영화 1 1.6

꽃꽂이, 원예 2 3.1

독서시간

/하루

전혀 않음 22 34.4

1시간 이하 24 37.5

1시간 초과-2시간 13 20.3

2시간 초과-3시간 4 6.3

3시간 초과 1 1.6

TV시청시간/하루

1시간 이하 12 18.8

1시간 초과-2시간 26 40.6

2시간 초과-3시간 12 18.8

3시간 초과 14 21.9

대화시간

/하루

1시간 이하 33 51.6

1시간 초과-2시간 9 14.1

2시간 초과-3시간 9 14.1

3시간 초과 13 20.3


	000
	00
	0
	05.김영경,김혜리

